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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well, 나일론필름 메이저 등극
코오롱, 고합 당진공장 2개 라인 인수조건 매각 … 공정위 대응 주목

Honeywell Korea가 코오롱으로부터 고합 당진 공장을 매입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다국적 화학기업인 Honeywell Korea는 코오롱에 약 320억원을 제시해 고합 당

진 나일론필름 공장을 인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Honeywell Korea는 코오롱과 합의한 바 있어 전체 내용을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고합 당진공장 라인 1개  

 만 떼어 갖는 것이 아니라 2개 라인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각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당진공장 인수는 단순히 내수시장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Honeywell Korea는 미국과 유럽시장에 치우

쳐 있는 나일론필름 사업을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Honeywell은 나일론필름 분야 세계 5위로 미국에서 1만2000톤을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나 아시

아에는 아직 나일론필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다.

코오롱은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에 따라 고합 나일론필름 공장 가동설비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하는 방

안을 추진했으며 그동안 효성, 도레이새한, Honeywell 등과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코오롱이 효성에 설비라인을 팔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도레이새한마저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결국 당진공장은 Honeywell 손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으로 고합 나일론필름 1개 라인을 인수할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효성은 코오

롱-Honeywell 매각 체결을 약속 위반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효성은 공정위가 2002년 제3자 매각 명령을 내렸을 때 1개 라인을 효성에 매각하라고 서면으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 효성, 코오롱 3자가 구두로 합의했으며, 공정위가 이제 와서 모른 척한다면 앞으로 정부를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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